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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의어명

“엉? 저게 뭐지?”

“보아하니 높은 분들

같은데 이런 작은 마을

엔 무슨 일이지?”

웅성거리는 마을 사

람들 사이로 말을 탄 관

복 입은 사람이 병사들

을 이끌고 지나갔다. 실

룩거리는 말의 엉덩이에 기름기가 흘 다.

“어? 실이네로 가고 있잖아. 혹시 실이가 도망

이라도 …….”

“아이구, 방정맞기는.”

사람들은 행렬의 뒤를 따라갔다.

실이네 사립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

귀를 의심했다.

“천인 장 실은 어서 나와 어명을 받으라.”

‘어명이라니.’

놀라 뛰쳐나온 실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

조아렸다.

“장 실은 곧 귈로 입궐하라는 어명이오.”

사립문 밖의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. 먹이를

기다리는 새의 새끼

들처럼 입을 쫙 벌린

채 아무 말도 하지 못

했다.

실의 주위에는

잠시 동안 조용한 적

막감이 흘 다.

“만세!”

순간 어딘가에서

적막감을 깨뜨리는

소리가 들렸다.

“상감 마마 만세!”

“자, 차비를 서두르시오.”

어명을 받들기 위해 실은 준비를 서둘 다.

관복을 입던 실은 잠시 옷 입는 것을 멈추고 어

머니를 돌아보았다.

자신이 벗은 옷을 말없이 개고 있는 어머니를 보

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.

“어머님, 죄송합니다.”

“그런 소리 말거라. 난 너무 기뻐 눈물이 나올 것

같다.”

어머니의 곁을 떠나 마을 고개를 넘는 실은 어

머니의 모습이 눈에 밟혀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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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가 지나가는 길가에 소나무가 그를 맞이하고 있

었다.

한양에 도착한 후 며칠이 지나서야 실은 임금님

을 뵐 수 있었다. 처음 보는 궁중의 모습, 그리고 사

람들.

‘하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!’

나인을 쫓아 들어가는 실의 눈에는 모든 것이

낯설고 신기했다.

임금의 거처인 듯한 큰 건물에 들어서자 실은

자신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지는 듯한 느낌에 가슴이

답답했다.

“그 가 장 실이란 자인가?”

처음 듣는 임금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다.

“그러하옵니다, 마마.”

실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개미 목소리만한

소리로 간신히 답했다.

“왜 그리 떠는 것이오. 자, 고개를 들어 보오.”

조심스럽게 고개를 든 실 앞에는 인자한 모습의

임금이 앉아 있었다.

“야, 임금님은 눈이 이렇게 찢어지고 이빨도 이렇

게 삐쭉하다고.”

자신 있게 임금님의 모습을 떠들어 던 마을 녀석

이 떠올랐다.

“모든 조정 신은 들으시오. 이 순간부터 장 실

을 노비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시키겠소. 더불어 장

실을 종5품 상의원 별좌에 임명하오. 장 실의 노비

문서를 소각하고 그에 따른 제반의 준비들을 서두르

시오.”

“성은이 망극하여이다.”

후에‘성왕’이라고 불리는 세종 왕의 과학에

한 남다른 관심은 천민 출신 장 실을 관직에 등용시

키기에 이른다.

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장 실은 그의 능력을 꽃피

우게된 것이다.

“이리 가까이 오시오.”

세종은 손을 내 어 장 실을 가까운 옆자리에 앉

혔다.

“그 의 총명함은 이미 동래 현감으로부터 들었

소. 이곳 생활이 낯설어 견디기 힘들겠지만, 후에 그

의 힘이 필요한 때가 꼭 올 것이오.”

그날부터 장 실의 상의원 별좌로서의 생활이 시

작되었다.

상의원 별좌란 임금님이 사용하는 물건을 만들고

관리하는 직책으로 두터운 신망이 있지 않으면 얻지

못하는 관직이었다.

“저 사람이 임금님께서 직접 어명으로 임명한 장

실이라고 하더구먼.”

“우습게 보면 안돼. 꽤 똑똑하더라고. 눈속임했던

몇몇 관리가 쫓겨났는데, 그게 저 장 실이 밝혀 낸

거래.”

“하기야, 그 정도니 임금님께서 직접 불러들이신

거겠지.”

장 실을 둘러싼 궁중 나인들과 관리들의 이야기

는 그칠 줄 몰랐다. 하지만 더 이상 그는 웃음거리나

시기의 상이 아니었다. 모두들 성은(임금의 은혜)

을 입은 장 실을 부러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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